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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이 연구는 초등 2학년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다시 말하기 방식을 통해 두 집단의 이야기 표현 능력(구문, 구성 능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난독 아동 14명, 일반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하였다. 산출한 이야기를 토대로 아동의 구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총 C-unit의 수, 총 종속절의 수, 종속절 유형별 수를 구하고 구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문법 회상률, 이야기 문법 범주별 회상률을 구해 두 집단의 수행결과를 비교하고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
            첫째, 전체 C-unit의 수와 총 종속절 수에서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종속절의 유형 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인용절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야기 전체 회상률에서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야기 문법 범주별 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 중 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통해, 난독 아동은 이야기 구문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이야기 산출량과 구문 복잡성에서 수행력이 뒤처지며, 이야기 구성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이야기 짜임새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난독 아동의 평가나 치료 시 이야기 특징을 이해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초록
          
        

        
          
            Purpose: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tory expression skills between dyslexic (DY)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using the story retelling method.

          

          
            Methods: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14 DY and 15 TD. After hearing a story, the subjects were asked to retell it. To examine story expression skills, it was divided into syntactic and compositional skills; to examine syntactic skills, the number of C-units, total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and number of subordinate clause types were compared; to examine compositional skills, the recall rate of story grammar and the recall rate of story grammar categories were compared. The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two groups was verified through an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First, TD outperformed DY in total number of C-units and total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types of subordinate clauses between the two groups showed that the difference was only significant for quotation claus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overall story grammar recall.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numbers by story grammar, there was only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empts.

          

          
            Conclusions: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in terms of story syntax, DY lagged behind TD in terms of story output and syntactic complexity, and showed poor story structure compared to TD in story composition. This may provide a basis for considering story feature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with dysl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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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2022년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국어 능력의 함양과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매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의 국어 수업 시수를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34시간 확대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교육과정에서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며 문해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초등 저학년에서 읽기장애 하위 유형 중 하나인 난독증에 대한 관심도 커진 모습을 보였다.

      읽기장애 하위 유형 중 하나인 난독증은 정상 범위에 속하는 지능과 정상 수준의 감각기능을 가진 아동 중에 읽기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거나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Lombardino, 2012).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읽기부진 집단이 단순히 글을 읽거나 해독하는 데 어려움뿐 아니라 읽기우수 집단에 비해 어휘, 문법 및 구문, 언어적 추론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검사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이고 특히 문법 및 구문이해 능력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읽기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읽기장애 아동의 수행력이 일반 아동의 수행력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다(Yoon, 2003).

      또한 학령전기 아동은 구어 위주의 의사소통에서 학령기 아동은 문어를 통한 의사소통 기술로 점점 확장되어 편지를 쓰거나 메신저를 보내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Bae, 2016). 이에 문해력과 마찬가지로 학령기 아동의 담화 능력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담화(discourse)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텍스트의 단위를 말하며, 담화는 전반적인 구조와 기능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고 이야기, 대화, 설명, 사건 기술, 논쟁, 협상, 토론 등이 포함된다(Lund & Duchan, 1988). 이중 이야기는 구어와 문어를 연결하는 담화 영역으로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담화 장르이다(Kamhi & Catts, 2012).

      이야기란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허구적인 경험에 관련된 담화(McCabe & Peterson, 1991)이며, 학령기 아동의 언어 측면에서 이야기는 언어발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Pae, 2010). 이는 이야기가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종합적인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능력은 난독 아동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야기는 크게 이해와 표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이야기 표현 능력은 개별 어휘와 문법이 포함된 발화들로 구성되어 종합적 언어 사용력을 살펴볼 수 있다(Pae, 2010). 또한 이야기 표현 능력은 읽기, 쓰기,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Kang, 2015). 난독 아동의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는 구문 능력과 구성 능력의 평가 척도로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난독 아동의 표현 능력 중 구문 능력에 대해 알아본 선행 연구에서 읽기장애 아동이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더 적은 단어를 사용하고 비지시적 대명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agans & Short, 1984). 또한, 이야기 담화에서 혼합읽기장애 아동이 평균발화길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발화의 비율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Westerveld & Gillon, 2010; Westerveld et al., 2008). 이는 난독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다양하지 않으며 문장이 짧고 정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표현 능력인 이야기 구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주로 이야기 문법을 사용한다. 이야기 문법은 이야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형식적인 규칙 체계로 이야기 문법의 표현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Stein & Glenn, 1979). 이야기 문법 요소의 발달은 언어발달 및 문해 능력에 중요한 요인이므로(Duchan, 2004),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이야기 문법 산출 능력을 검토함으로써 이후의 언어 및 학습 발달을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의 담화 수준에서 구성 능력과 구문 능력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난독 아동들이 담화 수준에서 표현하는 구문과 구성 능력에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난독 아동의 이야기 표현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야기 표현 능력 중 구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담화 수준의 구문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단위인 C-unit을 사용하여 전체 C-unit 수와 종속절의 총 사용 수, 종속절의 하위 영역별 사용 수를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이야기 문법의 전체 회상률, 이야기 문법 구성별 회상률을 통해 이야기 구성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현재 제주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난독 아동 14명과 일반 아동 15명으로 총 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난독 아동은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Hammill et al., 2014)에서 도형척도 지능지수 85 이상으로 인지적인 어려움이 없으며,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수용어휘의 표준편차가 –1SD 이상이며,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 듣기이해 표준점수가 85 이상에 속하며 해독 부분은 표준점수 70점 미만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아동의 경우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에서 도형척도 지능지수 85 이상,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 수용 어휘의 표준편차가 –1SD 이상이며, 한국어 읽기검사에서 듣기이해 표준점수가 85 이상, 해독 부분 표준점수 90점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난독 아동, 일반 아동 모두 부모 또는 학급 담임교사로부터 정서, 감각, 운동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이야기 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난독 아동들과 일반 아동의 연령, 어휘 능력과 지능을 통제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능 검사, 어휘력 검사, 읽기 검사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수행 능력 특성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s
          
          

        

        
          
            
              	
              	DY (n=14)
              	TD (n=15)
              	
                p
              
            

            
              	
                M (SD)
              
              	
                M (SD)
              
            

          
          
            	Age (months)
            	91.43 (3.155)
            	93.47 (2.949)
            	.084
          

          
            	K-CTONI2
            	99.21 (7.837)
            	104.2 (8.631)
            	.110
          

          
            	REVT-r
            	85.71 (7.269)
            	91.67 (9.854)
            	.074
          

          
            	KOLRA-decoding
            	36.07 (7.447)
            	55.87 (7.891)
            	   .000***
          

          
            	KOLRA-LC
            	11.00 (2.038)
            	11.40 (2.293)
            	.623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K-CTONI2=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Hammill et al., 2014); REVT-r=Receptive-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KOLRA=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Pae et al., 2015); LC=listening comprehension.
          

          
            ***p<.001
          

        

        

      

      
        2. 측정 도구
        
          1) 선별검사 도구
          대상 아동들의 읽기 수준(해독, 듣기 이해)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et al., 2015)를 실시,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중 수용 어휘 검사(REVT-r, Kim et al., 2009)를 실시하였다. 대상 아동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K-CTONI2, Hammill et al., 2014)를 실시하였다.

        

        
          2) 이야기 검사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알기 위해서 한국아동메타-화용언어검사(Korean Meta-Pragmatic Language Assessment for Children: KOPLAC, Kim et al., 2022)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야기 검사 자료 중 ‘아기 토끼의 심부름’을 듣고 이야기를 회상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 들은 내용을 다시 말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동의 반응은 녹음기에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였고 이 내용을 토대로 구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C-unit의 수와 전체 종속절의 수, 유형별 종속절 수를 분석하였고 이야기 구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전체 회상률, 이야기 문법 범주별 회상률을 분석하였다.

        

      

      
        3. 연구 절차
        
          1) 실험 절차
          실험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비언어성 지능검사,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한국어 읽기 검사의 선별검사 중 해독검사와 듣기이해 검사를 실시한 후, 이야기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야기 과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제작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검사자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동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게 하였으며 검사자는 이를 녹음기(휴대폰)에 녹음하였다. 아동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주었으나 2번 이상 들려주지 않았으며 이야기 산출 시 그림을 제공하지 않았다.

        

      

      
        4. 분석 방법
        아동의 언어 샘플은 녹음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전사하였으며 자료 수집과 전사가 끝난 후 아래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1) 이야기 구문 능력
          이야기 구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된 총 C-unit (communication unit) 수와 전체 종속절 수 및 유형별 종속절 수를 구하였다. 종속절은 부사절, 관형절, 명사절, 인용절의 4가지로 나누었다.

          단,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원래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이야기 흐름 상 앞ㆍ뒤의 의미상 반드시 필요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아동이 실수하여 수정한 경우나 반복된 내용 발화,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한 중단된 발화의 경우는 C-unit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구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이야기 전사 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2) 이야기 구성 능력
          구성 능력을 구하기 위해 이야기 문법 명제 회상률과 이야기 문법 범주별 회상률을 구하였다. 이야기 문법 명제 회상률은 전체 이야기 문법 수를 들려준 이야기 문법 수로 나눈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들려준 이야기 문법 수는 총 24개로 아동이 회상한 이야기 문법 명제수의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KOPLAC에서는 배경, 발달(계기사건), 시도, 내적반응, 결과, 결말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이야기 평가(Korean Narrative Assessment: KONA, Kwon et al., 2018)의 이야기 문법 구성에 따라 결과를 결말로 내적계획을 내적반응으로 합하였다. 이야기 문법 구별 예시는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이야기 문법 회상률
                      =
                      
                        
                          아동이 회상한 이야기 문법 수
                        
                        
                          총 이야기 문법 수
                          
                            
                              24
                            
                          
                        
                      
                      ×
                      100
                    
                  
                
                	
              

            

          

          이야기 문법 범주별 회상률은 아동이 발화한 내용을 배경, 발단, 시도, 내적반응, 결과로 나누어 수를 구하였다.

          이야기 문법 분석 시에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 문법 발화 내용이 들려준 이야기 문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같은 의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름대기 오류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구문오류는 허용하였으며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C-unit의 결속의 의미로 생략된 경우 이야기 문법으로 인정하였다.

        

      

      
        5. 신뢰도
        아동 반응에 대해 이야기 전사와 이야기 구성, 문법에 대한 정확성을 산출하기 위해 전사 신뢰도와 분석 신뢰도를 구하였다. 1급 언어재활사 1명을 제2평가자로 선정하여 전체 자료의 20%를 추출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전사 신뢰도를 전사자간의 음절 일치도가 94.08%로 나타났으며, 분석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구문, 이야기 구성으로 나눴으며 제1평가자와 제2평가자 간의 이야기 구문 신뢰도는 96.02%, 이야기 구성 신뢰도는 93.05%로 나타났다.

      

      
        6. 결과 처리
        이 연구에서는 초등 2학년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이야기 이해, 이야기 표현 능력의 사용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3.0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이야기 구문 능력
        
          1) C-unit의 수와 총 종속절의 수
          C-unit의 수는 이야기 회상 시 원래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C-unit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 발화의 전체 길이를 의미한다. 난독 아동은 평균 7.57개(SD=3.435), 일반 아동은 평균 11.13개(SD=3.739)로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C-unit 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t=2.673,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comparison of the number of C-units and the total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by groups
            
            

          

          
            
              
                	
                	DY (n=14)
                	TD (n=15)
                	
                  t
                
                	
                  p
                
              

              
                	
                  M (SD)
                
                	
                  M (SD)
                
              

            
            
              	The number of C-units
              	7.57
(3.435)
              	11.13
(3.739)
              	2.673*
              	.013
            

            
              	The total umber of subordinate clauses
              	5.43
(3.13)
              	8.07
(2.63)
              	 3.917**
              	.001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p<.05, **p<.01
            

          

          

          
            
            

            Figure 1. 
				
            

            
              Differences in performance in terms of number of C-units and total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by group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두 집단 간 이야기 산출 시 나타난 총 종속절 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총 종속절 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917, p<.01).

        

        
          2) 종속절 유형별 수
          두 집단 간 종속절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comparison of the number of the number of subordinate clause types by groups
            
            

          

          
            
              
                	
                	DY (n=14)
                	TD (n=15)
                	
                  t
                
                	
                  p
                
              

              
                	M (SD)
                	M (SD)
              

            
            
              	Noun clause
              	 .00
( .000)
              	 .33
( .617)
              	2.092
              	.055
            

            
              	Adjective clause
              	 .79
( .802)
              	1.13
(1.457)
              	 .803
              	.431
            

            
              	Adverb clause
              	4.29
(2.400)
              	5.27
(2.658)
              	1.044
              	.306
            

            
              	Quotation clauses
              	 .57
( .514)
              	1.40
( .910)
              	3.044**
              	.006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p<.01
            

          

          

          
            
            

            Figure 2. 
				
            

            
              Differences in subordinate clauses subcategory performance by group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이야기 산출 시 나타난 두 집단 간 종속절의 유형 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이 모든 유형에서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종속절 유형 중 인용절에서만 유의한 차이(t=3.044,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유형인 부사절, 관형절, 명사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2. 이야기 구성 능력
        
          1) 이야기 문법 회상률
          난독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이야기 문법 회상률의 t-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result of t-test of the recall rate of story grammar by groups
            
            

          

          
            
              
                	
                	DY (n=14)
                	TD (n=15)
                	
                  t
                
                	
                  p
                
              

              
                	M (SD)
                	M (SD)
              

            
            
              	The recall rate of story grammar
              	35.93
(20.292)
              	54.27
(  .352)
              	2.928**
              	.008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p<.01
            

          

          

          
            
            

            Figure 3. 
				
            

            
              Differences in story grammar recall rate by group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두 집단 간 이야기 산출 시 나타난 이야기 문법 회상률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928, p<.01).

        

        
          2) 이야기 문법 범주별 회상률
          난독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이야기 문법 범주별 회상률의 독립 t-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comparison of the recall rate of story grammar categories by groups
            
            

          

          
            
              
                	
                	DY (n=14)
                	TD (n=15)
                	
                  t
                
                	
                  p
                
              

              
                	M (SD)
                	M (SD)
              

            
            
              	Setting statements
              	1.64
( .842)
              	2.07
( .458)
              	1.668
              	.111
            

            
              	Initiating event
              	1.29
( .594)
              	1.73
( .611)
              	1.998
              	.056
            

            
              	Attempts
              	2.43
(2.311)
              	4.40
(1.183)
              	2.861*
              	.010
            

            
              	Internal response
              	1.64
(1.336)
              	2.60
(1.404)
              	1.881
              	.071
            

            
              	Results
              	1.79
(1.188)
              	2.47
( .990)
              	1.670
              	.107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p<.05
            

          

          

          
            
            

            Figure 4. 
				
            

            
              Differences in story grammar subcategory performance by group
              Note. DY=dyslexia; TD=typically developing.

            
            

            

          

          이야기 산출 시 나타난 두 집단 간 이야기 문법 범주별 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이 모든 유형에서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 중 시도(t=2.861,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위 범주인 배경, 발단, 내적반응,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이 이야기 이해, 이야기 표현능력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독 아동의 이야기 표현 능력 중 구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C-unit의 수와 종속절 수를 비교 하였을 때 일반 아동 집단과 난독 아동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 C-unit의 수에서 난독 아동은 평균 7.57개, 일반 아동은 평균 11.13개로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총 종속절 수에서도 난독 아동은 평균 5.43개, 일반 아동은 평균 8.07개로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과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는 총 C-unit의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 낱말 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Lee, 2012).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로 대상의 아동은 2학년이며 선행 연구의 대상 아동은 3학년으로 대상 아동의 나이가 달랐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이야기 제시 방법이 ‘듣기’, ‘읽기’로 두 가지 형태의 자극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듣기 자극만으로 제시하여 자극 제시 방법에 따른 상이한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이에 대한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한 이야기 과제 제시 조건에 따른 지문 유형과 질문 유형별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이야기 제시 조건에 따라서 듣기 단독 조건에서의 수행력이 읽기 단독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듣기 및 읽기 조건 수행력이 읽기 단독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Chung et al., 2023). 또한 과제 제시 방법에 따른 다시 말하기에서 ADHD 동반 및 단순 읽기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언어적 비유창성(mazes) 및 정보단위 비교한 연구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하는 방법과 이야기를 읽고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도 아동의 정보단위 산출비율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Choi et al., 2023). 이에 이야기 제시 방법에 따라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총 종속절의 수의 경우는 C-unit 당 평균절의 수(MNC)가 읽기 이해부진과 일반 아동과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Lee, 2012). 즉, 이야기 산출량 결과는 본 연구와 선행 연구가 차이는 있으나 이야기 구문 복잡성 연구 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6학년 읽기이해부진 학생과 일반 학생의 주어진 어절을 어순에 맞게 배열하는 복문 구성하기의 수행력을 보는 연구에서 일반 학생이 읽기이해부진 학생의 비해 수행력이 유의하게 높은 모습을 나타낸 선행 연구과 유사하다(Jeong, 2010). 정리하면 난독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은 난독 아동이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산출 시 나타난 두 집단 간 종속절의 유형 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이 모든 유형에서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종속절 유형 중 인용절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로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의 이야기 구문 능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언어이해 일치집단에 비해 아스퍼거증후군 아동이 관형절, 인용절의 표현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아스퍼거 아동이 결속 표지 중 연결어미에서 수행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Kwon, 2007). 이와 같이 난독 아동이 일반 아동의 차이를 보인 것도 구문 능력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인용절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난독 아동의 문법 형태소 인식 및 산출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에서 난독 아동이 문법형태소 인식 능력뿐 아니라 어린 연령대에 습득하는 문법형태소도 산출 능력이 낮으며 오류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ae et al., 2012).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해독부진, 특정읽기이해부진 혹은 전반적인 난독 아동 모두가 문법형태소와 같은 구문 능력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과 관련하여 초등 저학년 읽기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구문지식과제와 구문인식과제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난독 아동은 구문지식과 구문인식에서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낱말해독 능력과 구문인식 능력인 문장구성하기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Yoon, 2016).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구문 능력과 읽기 능력은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구문 능력이 읽기 능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Brimo et al., 2017; Cutting & Scarborough, 2006). 정리하면, 구문 능력은 읽기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지만 난독 아동은 대체로 구문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난독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산출한 C-unit의 수가 적으며 연결어미를 한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종속절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구문구조에 대한 표현력이 일반 아동의 비해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난독 아동이 이야기 산출 시 일반 아동에 비해 이야기 길이가 짧으며 문장을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난독 아동들이 구문지식과 구문인식이 낮으며 제한된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등 문법 형태소의 수행력이 낮은 모습이 이야기 산출 시에도 이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난독 아동의 이야기 표현 능력 중 구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 문법 회상률과 이야기 문법 범주별의 수를 통해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을 비교하였다.

      이야기 문법 회상률에서 두 집단 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난독 아동은 평균 35.93개, 일반 아동은 평균 54.27개로 일반 아동 집단이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5, 6세 아동의 읽기 능력과 이야기 구성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선행 연구에서도 읽기 능력과 음운인식의 능력이 높을수록 전체 이야기 구성 능력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Kim & Kwon, 2013).

      이야기 문법 범주별 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일반 아동 집단이 모든 유형에서 난독 아동 집단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야기 문법 하위 범주 중 시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0세 난독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 일반 아동은 목표, 시도, 결과가 들어간 완전한 일화(GAO 장면)를 산출하였지만 난독 아동의 경우 ‘목표(goal)와 시도’ 요소가 생략된 불완전한 구조를 산출한다고 하는 선행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Kornev & Balčiūnienė, 2015).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일반 아동의 이야기 산출 능력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 1학년은 배경, 결과 순으로 높았으며 2, 3학년은 결과, 시도, 배경이 계기사건, 내적반응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Shin, 2006). 이로써 1학년 아동이 계기사건보다 배경을 많이 사용하여 완전한 이야기 구성에 미숙함을 보이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시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난독 아동들이 일반 아동들보다 이야기 전체 회상률이 낮으며 이야기 구성 중 시도를 유의하게 낮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알아본 연구에서 이야기 전체 회상률과 이야기 문법 범주별 수에 대해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에 대한 회상률이 높은 아동일수록 더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난독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이야기를 회상할 때 회상률이 낮다는 것은 이야기가 일반 아동에 비하면 짧은 특징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낮은 회상률은 이야기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난독 아동들이 이야기 전체 회상률과 이야기 문법 범주별 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 회상률과 이야기 이해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연구를 통해 난독 아동 또한 이야기 이해와 이야기 회상률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Yun, 2005). 실제로 다시 말하기 검사에서 나타난 읽기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이야기글 읽기이해 특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읽기부진 아동은 이야기 이해와 이야기 문법 회상률에서 일반 학생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Kim, 2017). 이와 관련되어 Kintsch 등(1977)의 연구에서는 이야기 문법은 이야기 이해가 이를 해석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Whaley(1981) 또한 이야기 구조에 대한 지식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야기의 내용 예측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해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즉 이런 난독 아동의 이야기 이해 능력이 낮은 모습이 이야기 구성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2학년 난독 아동 14명과 일반 아동 15명, 대상으로 이야기 다시 말하기를 통해 난독 아동의 이야기 표현 능력 중 구문 능력과 구성 능력 특성을 알아보았다. 난독 아동은 구문 능력과 구성 능력 모두 수행력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난독 아동은 주로 글자 해독에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난독 아동의 경우 어휘와 지능 수준에서는 일반 아동과 차이는 없지만 이야기 구성 능력과 문법 형태소와 같은 구문적인 측면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수행력의 차이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 표현 능력에서 ‘인용절’, 이야기 문법 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시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난독 아동의 이야기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난독 아동의 선별 시 난독 아동의 이야기 특성을 통해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며 난독 아동에게 중재 시 이야기 특성을 고려하여 치료 목표를 계획하거나 임상 시 치료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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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C-unit transcription table
            
            

          

          
            
              
                	그림
                	C-unit
              

            
            
              	1
              	 1
              	아기토끼는 동생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2
              	이때 엄마토끼가 아기토끼에게 저녁반찬 재료를 사오라고 했어요.
            

            
              	　
            

            
              	 3
              	아기토끼가 무엇을 사와야 하는지 물어보자
            

            
              	　
            

            
              	 4
              	엄마토끼는 재료가 적힌 종이를 주었어요.
            

            
              	　
            

            
              	 5
              	아기토끼는 종이를 손에 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2
              	 6
              	아기토끼는 슈퍼에 가는 길에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7
              	친구들은 물총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8
              	아기토끼도 너무 놀고 싶었지만/심부름 때문에 놀 수가 없었어요.
            

            
              	　
            

            
              	3
              	 9
              	그런데 갑자기 친구토끼가 물총을 쏴서 아기토끼를 맞췄어요.
            

            
              	　
            

            
              	10
              	아기토끼도 장난기가 발동해서 신나게 물총놀이를 했어요.
            

            
              	　
            

            
              	4
              	11
              	신나게 놀던 아기토끼는 심부름이 생각나서 슈퍼로 갔어요.
            

            
              	　
            

            
              	12
              	슈퍼 아주머니한테 종이를 드리면서 적힌 재료들을 달라고 말했어요.
            

            
              	　
            

            
              	13
              	그런데 종이를 받은 아주머니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5
              	14
              	아기토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5
              	그 때 아주머니가 아기토끼에게 엄마토끼의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16
              	아기토끼는 아주머니한테 번호를 말했고,
            

            
              	　
            

            
              	17
              	엄마토끼와 통화한 아주머니는 재료를 모두 넣어 아기토끼에게 주었어요.
            

            
              	　
            

            
              	18
              	아기토끼는 아주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6
              	19
              	돌아온 아기토끼를 보고 엄마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20
              	아기토끼는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심부름 가는 길에 친구들과 놀지 않겠다고/ 엄마토끼와 약속했어요.
            

            
              	　
            

          

          

          

          
            Appendix 2. 
				
            

            
              Examples of story grammar subcategory
            
            

          

          
            
              
                	종류
                	정의 및 세부내용
                	예
              

            
            
              	배경
              	• 이야기 흐름에 필요한 상황, 등장인물, 그들의 습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제공하는 역할
              	• 아기토끼는 동생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 아기토끼는 슈퍼에 가는 길에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발단(계기 사건)
              	• 중요한 일화가 시작되거나 등장인물의 즉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사건
              	• 이 때 엄마토끼가 아기토끼에게 저녁반찬 재료를 사오라고 했어요 .
• 그런데 갑자기 친구토끼가 물총을 쏴서 아기토끼를 맞췄어요 .
            

            
              	시도
              	• 상황을 해결하거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등장인물의 분명한 행동 묘사
              	• 아기토끼가 무엇을 사와야 하는지 여쭤보고 아기토끼는 종이를 손에 들고 집에서 나왔어요 .
            

            
              	내적 반응
              	• 등장인물의 내적 심리 반응 묘사
              	• 아기토끼도 너무 놀고 싶었지만 심부름이 생각났어요.
            

            
              	직접 결과
              	• 시도에 대한 결과. 등장인물 이 목표로 했던 것에 대한 달성여부를 표현
              	• 엄마토끼는 재료가 적힌 종이를 주었어요.
• 엄마토끼와 통화한 아주머니는 심부름 재료를 넣어 아기토끼에게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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